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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 시작한 사업으로,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법령을 시작으로 이와 

연관된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서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발굴하여 알기 쉬운 

말로 정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듬어 왔다.

  또한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시각 콘텐츠를 활용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공지능(AI)을 사업에 접목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김선욱 전 법제처장과 이관규 국립국어원장을 비롯하여 

지난 20년간 사업에 참여했던 국어학ㆍ법학 등 학계 전문가와 중앙부처ㆍ

지방정부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 세미나

를 통해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향후 발전 방안

을 논의하였다.

  세미나는 2개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 성과와 발전 방안’은 박철우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발제

하고,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두 번째 주제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법령 문장 자동 생성’은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가 발제하고, 정준현 단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으로 

연구 또는 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에 따라 유공자를 선정하여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이찬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부 교수, 최경봉 원광

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안병섭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한국학전공 

부교수가 표창장을 수상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법령과 행정규칙, 지방정부의 조례

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바꿀 수 있었고, 이제는 문장 

정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정비사업으로 방

향을 전환하였다”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의 논의가 앞으로 국민들이 법에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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